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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을 덮어 준 뒤 침대 가에 앉으셨어요. “우린 자신을 위해 

6일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루만 내어 달라고 

하신 거지.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은 아빠가 네 대신 해 

줄 순 없겠구나.”

다음 날, 알레한드라와 초등회 친구들은 와드의 모든 

사람 앞에서 “어린이의 기도”를 불렀어요. 초등회 아이들은 

오랫동안 이 곡을 연습해 왔어요!

알레한드라는 온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렀어요. 음악은 

알레한드라가 다음 날 내려야 할 힘든 결정을 잊게 해 

주었어요. 노래를 마친 뒤, 알레한드라는 자랑스럽게 가족과 

앉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알레한드라를 꼭 안아 주셨어요. “노래를 정말 

잘하던걸!”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도 말씀하셨어요. “너의 재능을 

보여 준 덕분에 하나님을 믿는 너의 신앙과 간증을 느낄 수 

있었단다.”

알레한드라는 자신의 재능을 초등회 노래를 부르는 데 쓸 

수 있어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이 행복해졌다는 것도 

알았어요.

알레한드라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만일 오늘이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노래할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대회에 가야 해서 교회를 

빠졌더라면 알레한드라는 무엇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알레한드라는 초등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로 간증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찬도 취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돌아온 월요일, 알레한드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알레한드라는 음악실로 가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대회가 일요일이라면 전 

나가고 싶지 않아요.”

페레스 선생님은 보고 있던 악보를 내려놓고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진심이니? 경연에 안 나가겠다고?”

“네, 진심이에요.” 알레한드라는 자신의 결정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임을 

알았어요. “만일 경연에 나간다면 전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거예요.” ●일요일과 나 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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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알레한드라가 교회를 

딱 한 번만 빠진다 

해도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알레한드라는 음악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방금 선생님 앞에서 막 독창을 끝냈거든요. 

알레한드라는 한 주 내내 연습한 덕에 어려운 부분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야!” 학교 음악 선생님인 페레스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셨어요. “넌 재능 경연 

대회의 관문 중 하나를 이제 막 통과했단다.”

알레한드라는 뛸 듯이 기뻤어요! 경연 대회에서 여러 

학교에서 온 학생들은 상을 받기 위해 노래와 춤, 악기 연주 

실력을 겨룰 거예요. 페레스 선생님은 그 대회에 참가할 

사람을 뽑는 심사위원이셨어요. 이제 알레한드라는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선을 통과하려면 두 관문이 더 남았어.” 페레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통과하면, 바로 결선이야. 

대회는 이달 말 일요일이란다.”

알레한드라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배 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찬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알레한드라는 일요일이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성찬을 취하고 휴식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기도 했어요.

“일요일이라고요?” 알레한드라가 말했어요. “대회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당일 참가가 어렵다면, 경연에 나갈 수 없어. 선생님 

생각엔 네가 결선에 올라가면 잘 해낼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너의 선택이지. 주말 동안 생각해 보고 월요일에 알려 주렴.”

다음 날, 알레한드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일요일은 언제나 가족과 교회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꼭 매주 교회에 가야만 하는 걸까요? 교회를 단 한 

번이라도 빠진다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알레한드라는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빠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회에서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가야 할까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야.” 아빠는 

알레한드라의 턱밑까지 

일요일과 나 의 노래


